
S K, 최태원 회장 경영 지속될까?
분식회계 정상화 위해 보유주식 출연 … 모두 합쳐도 부족할 듯

최태원 SK㈜ 회장이 3월11일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된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보유 주식을 출연키

로 함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 변화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그룹은 3월11일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SK글로벌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계열사 주식을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사재출연 액수와 시기,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5.2% 지분을 비롯해 SKC&C(44.5%), SKC(7.5%), SK글

로벌(3.31%), SK케미칼(6.84%)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SK㈜는 SK텔레콤 20.85%, SK글로벌 37.86%, SKC 47.66%, SK해운 35.47%, SK엔론 50%, SK제약 66%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SK그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데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주식

전량 318만주를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월11일 종가 기준으로 5200원에 불과한 SK글로벌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전량을 출연한다 해도 166

억원에 불과해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SK글로벌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지분 출연

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의 상장회사 보유주식 평가액은 2002년 말 기준으로 1785억원 정도여서 사실 주식 전량을 다

출연하더라도 SK글로벌 분식회계 액수만큼의 출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다면 SK는

각 계열사별 최고경영자(CEO)가 중심이 된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그룹이 핵심인 SK텔레콤은 최태원 회장의 고종사촌인 표문수 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사장이 이끌어가고 있으며, SKC와 SK글로벌에는 각각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제인 최신원 회장과 최창원 부

사장 등의 오너 일가가 포진해 있다.

그러나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K㈜ 주식을 출연하지 않는 이상 오너로서의 최태원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

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출연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 코멘트했다.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SK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실질

적인 경영권 변화 여부는 최태원 회장이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 SK㈜의 주식을 출연한다면 그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물론 SK

그룹 전체의 경영권 구도 또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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